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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건설, 상반기 3곳 수주 전망

식품·수산 등 계열사와 시너지

동원그룹 계열 동원건설산업이 최근 10년간

축구장 200여 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물류센터 설계·시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물류와 해양수산, 식품 등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다음달 수도권에서 1000억원대 규모의 물류센터

시공권을 수주하는 등 상반기 1000억원대 물류센터 세 곳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건설산업이 최근 10년간 수주한 물류센터 프로젝트는 30여 건에 달했다. 누적 면적은

158만7600㎡로, 국제 규격 축구경기장 222개 크기다.

주거브랜드 ‘베네스트’를 보유한 동원건설산업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시니어레지던스

(214가구) 공사를 추진 중이다. 동원그룹은 동원로엑스(종합물류), 동원로엑스냉장

(냉장냉동창고),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스마트 항만) 등을 운영 중이다. 전북 완주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특화물류센터도 갖추고 있다.

동원건설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그룹 관계사의 물류센터와 창고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쿠팡, BGF리테일, 삼양사 등 계열사가 아닌 주요 식품 유통회사가

사용하는 대형 물류센터도 다수 시공했다.



산하 기술견적실을 통해 설계·구조·토목·BIM(빌딩자동화모델) 전문가가 모여 설계도를

마련하고, 드론과 3D(3차원) 스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공 오류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 해운대에 건설 중인 물류센터(조감도)는 바다와 인접한

입지적 특징과 주변 주택가와의 조화를 고려해 설계안을 제안했다. 경기 안성, 평택, 이천

등에서도 물류센터 공사를 하고 있다.

자체 AI(인공지능) 플랫폼(AI 허브)을 구축해 공사기간 예측·산출, 비작업일 자동화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대규모 서버

운영으로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 데이터센터는 강력한 냉방 시스템과 정밀한 항온·항습

설계가 필수다. 초저온·저온 물류센터 시공 노하우가 데이터센터에 접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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